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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of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health-related
majors to their life expectancy scale, depression scale, health perception scale, subjective wellbeing scale, somatic
symptom scale and college life stress scale. And it’s also meant to analyze influential factors for their stress about
college life.

Methods: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the students who were in the department of dental laboratory
technology and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at a college located in the region of Iksan, North Jeolla Province.
Data were gathered in November and December, 2012. The life expectancy scale, depression scale, health
perception scale, subjective wellbeing scale, physical symptom scale, somatic symptom scale and college life stress
scale of the general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by t-test and one way analyses of variance (ANOVA) and the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the 95% confidence level to assess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determine what factors would affect the stress of the students about college life.
The data were analyzed with the windows ver. 12.0(SPSS GmbH, Germany) statistical software program.

Results: Amo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gender and age in all the
variables that were life expectancy scale, depression scale, health perception scale, subjective wellbeing scale, physical
symptom scale and college life stress scale. 61.3% of the students responded they slept for six hours or less, and the
respondents who slept for six hours or less scored significantly statistically lower in health perception scale,
subjective wellbeing scale and physical symptom scale. As for college life stress, the respondents who got depressed
more often, whose subjective peace or happiness was lower, whose life expectancy was lower, who had worse physical
symptoms, whose living standard was lower and whose academic year was lower were under heavier stress about
their college l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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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인들은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물질적으로 풍요

롭고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격변해 가는 산업구조와

사회의 모든 생활양식에 적응하고 살아가야 하는 과정에

서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생활하고 있다. 스트레스는 현대

인의 생활에서 불가피한 부분이 되었고, 대부분 사람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적당한 스트레스는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도

움을 주지만 지나친 스트레스는 신체의 항상성을 무너뜨

리고 질병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많은 질

병들과 상호 관련이 있다고 여러 확인되었다(고경봉,

1998; 김선희, 1994). 이를 잘 관리 하지 않는다면 건강,

생산성, 창조성, 안녕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보고 있다(Smith, 1992). 또한 고혈압과 같은 심혈관

계, 위, 십이지장 궤양과 당뇨병, 편두통, 만성피로, 우울

등 여러 유형의 질병 발생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이평숙과 한금선, 2000; 한금선, 2003). 스

트레스 증상의 발현에 대한 설명으로는 환경적 자극, 부

정적 사고, 신체적 반응 등이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켜서

스트레스 증상이 유발되고, 이는 스트레스 상황이나 개인

의 부정적인 감정을 변화시키거나 신체적 반응의 관리를

통해 조절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Kogan et al, 1988).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고등학교 까지는 매우 지시적이고

보호적인 환경 속에서 대학입시 경쟁과 학과 공부에 전념

하다가 대학에 입학하면서 자율적이고 개방적인 환경에

급격히 노출되어 건강과 건강 행위의 중요성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 잠재적인 건강 문제의 위험을 안고 있다.(한

금선과 김근면, 2007). 또한 가중된 취업 걱정으로 인한

스트레스, 운동부족, 갑자기 늘어난 대인 관계로 선 후배

간의 잦은 술자리, 흡연, 그리고 아직 건강을 위협하는 뚜

렷한 증상이 생기지 않는 시기이므로 건강관리에 대한 불

감증으로 건강증진 행위를 거의 하지 않고, 이에 따라 스

트레스와 관련된 많은 증상들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김영희 등, 2002).

대학생들은 청소년 후기와 성인기의 과도기적 성장과정

인 성인 초기 단계로서 부모에게 의존하려는 욕구와 부모

의 권위와 간섭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욕구를 동시에 가지

는 갈등을 겪으면서 성인을 준비하는 시기(신선행, 2012)

로 요즘 대학생들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환경에 청소년

기를 보냈고 현재에는 유럽 발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사

회와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청년 실업률이 심각

한 상황에서 이성교제나 친구관계, 교수와의 관계, 가족

갈등, 경제 문제, 가치관 문제, 장래 문제, 학업 문제 등

다양한 스트레스(전겸구 등, 2000)와 대학생활의 자신의

적응능력, 대인관계 형성, 학점을 위한 경쟁, 시험에 대한

불안 등은 대학생들의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

이며, 직업 선택과 사회생활을 위한 준비 등은 대학생에

게 긴장감을 유발한다(신석철, 1977).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관련된 이전의 연구를 보면 대학

생들이 받는 주된 스트레스는 진로 문제, 미래 문제, 대인

관계, 가정 문제, 경제 문제, 학습 문제,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 등의 순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스트레스가

신체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면서, 소화 장애, 두통, 공상,

불안, 우울증과 같은 신경증적 장애와 자신감 상실, 의욕

상실, 대인관계 부조화, 가족 관계에 불편을 야기 시키며,

전체 대학생의 약 10~15%가 각종 정신 질환인 심기증,

편집증, 경조증, 정신분열증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

하고 있다(선일선, 1982). 또 다른 연구에서는 다양한 신

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중상으로 나타나는데, 생리적 증

상(두통, 위통과 위경련, 요통, 목과 어깨의 뻣뻣함, 피로

감), 행동적 증상(울음, 건망증, 고함, 비난, 자기과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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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As the worse physical health and worse mental health(life expectancy, depression, health perception,
subjective wellbeing and physical symptoms, etc.) of the college students led to heavier stress about college life, how
to promote their physical health and mental health should discreetly be considered, and every necessary measure
should be taken to improve their physical and mental health.

Key words : College life stress, Depression, Health perception, Life expectancy, Somatic symptom,
Subjective well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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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적 껌 씹기, 강박적 섭식), 정서적 증상(걱정, 우울, 흥

분, 조바심, 분노, 좌절감, 고독감, 무력감)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겸구 등, 2000). 박선현의 연구에서는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유전요인과 성격,

자아개념, 스트레스 등과 같은 심리적 요인과 그리고 종

교와 물리적 환경요인 들이라고 한다(박선환 등,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치기공과, 치위생과 대학생들은

많은 교과목 실습과 임상 실습 뿐만 아니라 수업에 대한

부담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으로, 스트레스

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관련성을 갖고 서로 영향을 미

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대학생들의 신체 및 정신 건강과

자신들이 주어지는 생활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조사하여

신체 및 정신 건강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자 한다.

Ⅱ.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전북 익산지역에 위치한 W 대학의 치기공과

와 치위생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

며, 자료 수집 기간은 2012년 11월에서 12월까지이었다.

연구목적, 자료 수집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설명한 후 구

조환 된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하게 하

였다. 총 5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542회수하였으며,

이 중 자료처리에 부적합한 15부를 제외한 527부의 설문

지를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다. 

설문내용은 일반적 특성 7문항(학과, 성별, 연령, 학년,

경제수준, 아르바이트 여부, 수면시간), 삶의 기대 척도 5

문항, 우울척도 10문항, 건강지각척도 6문항, 주관적 안

녕 척도 7문항, 신체증상 척도 15문항, 대학생활 스트레

스 척도 50문항이었다.

삶의 기대에 대한 측정은 김정호(2007)가 만든 삶의 만

족 척도(SWLS)를 가지고 5점 Likert 척도로 5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Cronbach’s 알파는 0.940이었다. 우울 수

준을 측정하기 위해 이주영, 김지혜(2002)가 번안하여 39

문항 중 요인 부하량 수준이 높은 10문항(4점 Likert 척

도)을 사용하였으며, Cronbach’s 알파는 0.908이었다.

건강지각 척도는 한덕웅과 장은영(2003)이 개발한 척도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Cronbach’s 알파는

0.894이었다. 주관적 안녕 척도를 측정하기 위해

Campbell 등(1976)의 주관안녕 혹은 행복감 척도를 한덕

웅과 표승연(2002)이 한국화한 척도(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Cronbach’s 알파는 0.934이었다. 신체증

상은 박순영(1999)이 개발한 스트레스 측정도구 중 신체

적 스트레스 척도 15문항(5점 Likert 척도)을 사용하였

고, Cronbach’s 알파는 0.875이었다. 대학생의 생활 스

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전겸구 등(2000)이 개발한 대

학생용 생활 스트레스 척도를 수정하여 8가지 요인이 포

함된 50문항(5점 Likert 척도)으로 측정하였으며,

Cronbach’s 알파는 0.953이었다.

자료분석은 다음과 같이 시행하였다. 

1.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시행하였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기대, 우울, 건강지각, 주관

적 안녕, 신체증상, 대학생활 스트레스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를 시행하였

으며, 사후분석으로 Duncan test를 시행하였다. 

3. 대학생활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 삶의 기대, 우울, 건강지각, 주관적 안

녕, 신체증상을 독립변수로 하고, 대학생활 스트레스를 종

속변수로 하여 단계별(stepwise)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

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한 통계프로그램은 SPSS

windows ver. 12.0(SPSS GmbH, Munich, Germany)이

었고, 통계적유의성검정을위한유의수준은0.05이었다. 

Ⅲ. 결 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학과는 치기공과가 236명(44.8%), 치위생과는 291명

(55.2%)이었고, 성별에 있어서는 남자가 121명(23.1%),

여자가 403명(76.9%)이었고, 연령은 20-25세 미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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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ame lowercase letter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t-test and one way analyses of variance(ANOVA). *p<0.05, **p<0.01

363명(68.9%)로 가장 많았다. 학년에 있어서는 1학년

120명(22.9%), 2학년 246명(46.9%), 3학년 159명

(30.2%)이었고, 경제수준은‘중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81명(53.9%)로 가장 많았다. 아르바이트는‘한다’가

110명(21.2%), ‘안한다’가 408명(78.8%)이었고, 수면시

간은‘6시간 이하’가 312명(61.3%), ‘6시간 이상’이 197

명(38.7%)이었다(Table 1).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기대 및 우울 수준

삶의 기대 척도는 성별의 경우 남자(4.01±0.84)가 여

자(3.82±0.75)보다 더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p<0.05), 연령에서는 20세 미만(3.82±

0.77), 20~25세미만(3.85±0.79), 25세 이상(4.21±

0.59)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삶의 기대가 높게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05). 

우울 척도는 학과의 경우 치위생과 학생(1.86±0.55)이

치기공과 학생(1.65±0.54)보다 우울함을 더 자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p<0.05), 성별의 경우 남자가 1.59±0.59, 여자가 1.82

±0.53으로 여자가 더 자주 우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

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5). 연령에서는 20-25

세 미만(1.80±0.57)이 25세 이상(1.61±0.48)보다 우울

함을 더 자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p<0.05)(Table 1).

건강지각은 학과, 성별, 연령, 수면시간에 따라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 학과에서는 치

기공과(3.38±0.78)가 치위생과(3.01±0.63)보다 더 건

강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

Table 1. The life expectancy and depression scale i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Depression
scale

(M±SD)
p p

Life expectancy
scale

(M±SD)

Total

%N
Variables

0.062

0.022*

0.030*

0.660

0.336

0.477

0.400

0.000**

0.000**

0.048*

0.244

0.527

0.728

0.195

1.65±0.54

1.86±0.55

1.59±0.59

1.82±0.53

1.70±0.51

1.80±0.57

1.61±0.48

1.71±0.53

1.76±0.53

1.82±0.61

1.74±0.55

1.79±0.57

1.71±0.54

1.78±0.61

1.76±0.54

1.79±0.54

1.73±0.58

3.93±0.83

3.80±0.71

4.01±0.84

3.82±0.75

3.82±0.77

3.85±0.79

4.21±0.59

3.84±0.83

3.84±0.73

3.91±0.79

3.81±0.75

3.91±0.74

3.89±0.97

3.91±0.76

3.85±0.78

3.85±0.79

3.91±0.72

44.8

55.2

23.1

76.9

25.0

68.9

6.1

22.9

46.9

30.2

38.7

53.9

7.3

21.2

78.8

61.3

38.7

236

291

121

403

132

363

32

120

246

159

202

281

38

110

408

312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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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p<0.05), 성별의 경우 남자가 3.58±0.82, 여자가

3.05±0.64로 남자가 더 건강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

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5). 연령에

서는 20세 미만(3.12±0.68), 20~25세미만(3.16±0.73),

25세 이상(3.50±0.76)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더 건강

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를 보였고(p<0.05), 수면시간에서는‘6시간 이하’가 3.14

±0.72, ‘6시간 이상’3.26±0.73으로‘6시간 이상’이

더 건강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

였다(p<0.05). 

주관적 안녕은 학과의 경우 치기공과 3.28±0.77, 치위

생과 3.11±0.69로 치기공과 학생들이 더 높게 나타나 유

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p<0.05), 성별의 경우 남자가

3.35±0.81, 여자가 3.14±0.70로 남자가 더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05). 연령에서는

‘25세 이상’이 3.54±0.68로 가장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p<0.05), 경제수준은‘하’가

3.04±0.75로 가장 낮게 나타나 다른 군과 유의미한 차이

를 보였다(p<0.05). 아르바이트에서는‘한다’(3.01)가‘안

한다’(3.22)보다 더 낮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를 보였으며(p<0.05), 수면시간에서는‘6시간 이하’가

3.11±0.74, ‘6시간 이상’3.29±0.72로‘6시간 이상’이 더

높게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5)(Table 2).

*The same lowercase letter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t-test and one way analyses of variance(ANOVA). *p<0.05, **p<0.01

Table 2. The health percep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scale i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Subjective
wellbeing scale

(M±SD)
p p

Health perception
scale

(M±SD)
Variables

0.000**

0.000**

0.028*

0.695

0.052

0.735

0.005**

0.009**

0.008**

0.003**

0.321

0.002**

0.008**

0.005**

3.28±0.77

3.11±0.69

3.35±0.81

3.14±0.70

3.27±0.70

3.13±0.73

3.54±0.68

3.27±0.68

3.17±0.76

3.14±0.71

3.04±0.75

3.26±0.67

3.34±0.89

3.01±0.71

3.22±0.71

3.11±0.74

3.29±0.72

3.38±0.78

3.01±0.63

3.58±0.82

3.05±0.64

3.12±0.68

3.16±0.73

3.50±0.76

3.22±0.68

3.15±0.74

3.17±0.74

3.15±0.69

3.16±0.73

3.45±0.83

3.16±0.76

3.19±0.72

3.14±0.72

3.26±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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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증상은 학과에서 치기공과 1.82±0.51, 치위생과

2.11±0.60으로 치위생과 학생들이 더 높게 나타나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5). 성별의 경우 남

자가 1.67±0.47, 여자가 2.07±0.58로 여자가 더 높게



신체 및 정신 건강과 대학생활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비교하고자 상관분석을 시행한 결과(Table 4), 삶의 기대

는 우울, 신체증상, 대학생활 스트레스와 음의 상관관계

가 있고, 건강지각 및 주관적 안녕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p<0.001). 우울은 건강지각 및 주관적 안녕과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신체증상 및 대학생활 스트레스

와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p<0.001). 건강지각은 주관

적 안녕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신체증상 및 대학생

활 스트레스와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p<0.001). 주관

적 안녕은 신체증상 및 대학생활 스트레스와는 음의 상관

관계가 있었다(p<0.001). 신체증상은 대학생활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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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p<0.05), 학년은 1학년

1.81±0.47, 2학년 1.99±0.59, 3학년 2.08±0.60으로

학년이 증가할수록 더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5). 수면시간에서는‘6시간 이하’가

2.02±0.58, ‘6시간 이상’1.90±0.56로‘6시간 이하’가

더 높게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5).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스트레스 척도는 학과에

서 치기공과 2.18±0.57, 치위생과 2.38±0.55로 치위생

과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p<0.05), 성별의 경우 남자가 2.15±0.55, 여자

가 2.33±0.57로 여자가 남자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것

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p<0.05). 연령에서는‘25세 이상’(2.01±0.53)이 가장

낮게 나타나 다른 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p<0.05), 경제수준은‘하’가 2.38±0.54로 가장 높게 나

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p<0.05)(Table 3).

*The same lowercase letter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t-test and one way analyses of variance(ANOVA). *p<0.05, **p<0.01

Table 3. The somatic symptom and college life stress scale i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College life
stress scale

(M±SD)
p p

Somatic symptom
scale

(M±SD)
Variables

0.000**

0.000**

0.058

0.001**

0.205

0.204

0.036*

0.000**

0.002**

0.019*

0.932

0.015*

0.544

0.331

2.18±0.57

2.38±0.55

2.15±0.55

2.33±0.57

2.28±0.59

2.31±0.56

2.01±0.53

2.30±0.55

2.28±0.59

2.30±0.54

2.38±0.54

2.23±0.55

2.32±0.61

2.28±0.56

2.32±0.57

1.82±0.51

2.26±0.57

1.82±0.51

2.11±0.60

1.67±0.47

2.07±0.58

1.86±0.51

2.03±0.60

1.93±0.56

1.81±0.47

1.99±0.59

2.08±0.60

1.94±0.55

1.99±0.57

2.13±0.74

2.05±0.65

1.97±0.56

2.02±0.58

1.90±0.56

Dental laboratory technology

Dental hygiene

Male

Female

less than 20 years

20-25 years

more than 25 years

Freshman

Sophomore

Junior

Low

Medium

High

Yes

No

less than 6 hours

more than 6 hours

Department

Sex

Age

Grade

Economic
level

Part-time

Sleep time



411

대학생의 신체 및 정신 건강과 생활스트레스와의 관계

관찰논문

**: p<0.001

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p<0.001).

Table 4.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mental health and life stress

College life
stress

Somatic
symptom

Subjective
wellbeing

Health
perception

Depression
Life

expectancy

1

1

0.351**

1

-0.305**

-0.490**

1

0.335**

-0.369**

-0.242**

1

-0.285**

-0.462**

0.495**

0.476**

1

-0.280**

0.248**

0.412**

-0.147**

-0.346**

Depression

Life expectancy

Health perception

Subjective wellbeing

Somatic symptom

College life stress

대학생활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한 다중회

귀분석결과, 대학생활 스트레스에 영향을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우울이었으며, 신체증상, 주관적 안녕, 삶의

기대, 학년, 경제수준 순으로 영향력이 있었다. 우울함을

자주 느낄수록, 주관적 안녕 혹은 행복감이 낮을수록, 삶

의 기대가 낮을수록, 신체 증상이 좋지 않을수록, 경제수

준이 낮을수록, 학년이 낮을수록 대학생활 스트레스는 높

게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37.0%이었다(Table 5).

*p<0.05, **p<0.01

Table 5. Regression analysis of the influential factors for the college life stress 

ptβBVariable

0.000**

0.000**

0.003**

0.000**

0.018*

0.028*

5.435

-5.116

-3.041

3.580

-2.370

-2.209

0.050

0.038

0.033

0.045

0.027

0.031

0.273

-0.195

-0.100

0.162

-0.065

-0.069

depression scale

subjective wellbeing scale

life expectancy scale

physical symptom scale

Economic level

Grade

Adjusted R2 = 0.370

Ⅳ.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기대 척도, 우

울 척도, 건강지각 척도, 주관적 안녕 척도, 신체증상 척

도 및 대학생활 스트레스 척도를 파악하고, 대학생활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의미 있는 결

과를 얻었다.

일반적 특성 중에서 성별과 연령은 삶의 기대 척도, 우

울 척도, 건강지각 척도, 주관적 안녕 척도, 신체증상 척

도 및 대학생활 스트레스 척도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성별과 연령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남자의 경우 여자보다, 연령

이 증가할수록 삶의 기대는 높게 나타났고, 우울함을 덜

느꼈으며, 자신의 건강이 건강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주관적 안녕 혹은 행복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신체적 증

상이 좋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대학생활 스트레스는 낮게



나타났다. 구지현(2005)은 대학생활에서 여성이 장래문

제 등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오경희

(2009)은 남성보다 여성이 가족관계, 장래 문제 등 더 많

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Hammen(2003)은 여대

생이 개인적인 성취에 대한 욕구와 동기가 높고 이에 대

한 스트레스 또한 높은 시기라고 보고하여, 여성이 우울

함을 더 느끼고, 주관적 안녕 혹은 행복감을 낮게 보이며

신체적 증상이 좋지 않다고 인식한 본 연구와 유사한 결

과를 보였다. 여전히 남아있는 남성우선의 사회적 분위기

로 여성 취업의 문이 좁기 때문에 여대생들은 남학생들보

다 취업에 대한 고민과 스트레스가 더 많았으며, 또한 취

업과 결혼을 함께 고민해야하기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더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연령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다양한 경험과 활동, 늘어나는

대인관계를 통한 스트레스 해소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극

복하는 방법을 터득해나감으로서 자신의 스트레스 정도

를 조절해 나가기 때문에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체적, 정

신적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건강지각 척도, 주관적 안녕 척도, 신체증상 척도는 수

면시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수면시간이 6시간 이

상인 경우 더 건강하다고 느꼈으며, 주관적 안녕 혹은 행

복감이 높게 나타났고, 신체적 증상이 좋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김명희(1999)는 수면이 자아효능감, 주관적 건강

상태, 자아존중감과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수면시간이 6시간 이하라는 응답이 61.3%로 나타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면시간이 많지 않은 것을 알 수 있

다. 요즘의 대학생들은 미래를 위해 스펙을 쌓거나, 등록

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과목별 과제물로

인해 수면시간이 부족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건강지각이

나 주관적 안녕, 신체증상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

로 사료된다. 학과 수업 외에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활용하여 수면시간을 충분히 확보한다면, 수면부족으

로 인한 자신의 건강 상태나 신체적인 증상들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신체 및 정신적 건강상태와 대학생활 스트레스는 모두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대학생활 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

을 주는 요인은 우울이었다. 우울함을 자주 느낄수록, 주

관적 안녕 혹은 행복감이 낮을수록, 삶의 기대가 낮을수

록, 신체 증상이 좋지 않을수록,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학

년이 낮을수록 대학생활 스트레스는 높게 나타났다. 최외

선과 오미나(1997)는 건강상태, 우울, 진로나 직업에 대한

인식 등이 대학생의 스트레스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

는 요인이라고 보고하고 있고, 오경희(2009)는 우울함,

주관적 안녕, 행복감, 삶의 기대, 신체 증상이 대학생활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동일

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학생

의 지식수준을 향상시키는 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위

한 포괄적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이 적극적으

로 이루어져야한다고 사료된다. 학과 내에 교수와 학생사

이에 맨토링(mentoring) 제도를 도입하여 조언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긍정적인 사고와 발전적

인 미래를 제시해주는 것도 대학생활의 스트레스를 줄이

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학년이 낮을수록 대학

생활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낯선 대학생활에 적

응하는 기간 동안 겪게 되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으므

로, 동아리활동, 학과내의 학술활동, 고학년과 저학년학

생의 관계형성을 통해 학과와 대학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도 스트레스 극복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는 일부 대학에서 보건계열 중 두 개 학과 학생

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이므로 전체 대학생을

대표하는 결과로 일반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추

후 연구를 통해 좀 더 다양한 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

로 정확한 해석과 일반화를 위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본 연구는 대학생활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서 이들의 관련성을 찾아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

었다고 생각된다.

Ⅴ. 결 론

1. 일반적 특성 중에서 성별과 연령에 따라 삶의 기대 척

도, 우울 척도, 건강지각 척도, 주관적 안녕 척도, 신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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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척도 및 대학생활 스트레스 척도는 모두 유의미한 차

이를 보였으며, 남자가 여자보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모

든 척도가 높게 나타났다. 수면시간에 있어서는 수면시간

이 6시간 이하인 경우 건강지각 척도, 주관적 안녕 척도,

신체증상 척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2. 신체 및 정신 건강과 대학생활 스트레스와의 관련성

을 분석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시행한 결과, 삶의 기대, 우

울, 건강지각, 주관적 안녕, 신체증상, 대학생활 스트레스

는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3. 대학생활 스트레스는 우울함을 자주 느낄수록, 주관

적 안녕 혹은 행복감이 낮을수록, 삶의 기대가 낮을수록,

신체 증상이 좋지 않을수록,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학년

이 낮을수록 대학생활 스트레스는 높게 나타났으며, 모형

의 설명력은 37.0%이었다.

대학생들의 신체 및 정신건강은 대학생활 스트레스와 관

련성이 있으며,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이 부정적일수록 대

학생활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대학 내에서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의방안모색과이를위한지원이필요할것으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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